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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5
가정배경, 가정 내 의사소통 및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분석

유 백 산1)

본 연구는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의 계층차와 그 영향력을 학업성취와의 관계 속에

서 조망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부모 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을 중

심으로 가정배경뿐만 아니라 종래 학업성취 결정요인으로 주목받아왔던 부모 교육기대, 학생-교사관계, 자

아효능감을 포괄하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연구문제를 수립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수록 부모-자녀 간에는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자아효능감 및 학생-교사관계와도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요컨대,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와 자유롭게 대화함으로써 권리의식

(sense of entitlement)과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을 효율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학업성

취 및 자아효능감도 높고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매개효과 검정결과, 95% 신

뢰수준에서 세 가지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식별할 수 있었으나 민감도 분석에 의하면 가정의 SES→가정 

내 의사소통→학업성취 경로만 비교적 안정적(robust)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다집단 분석을 통해 

본고에서 제시된 모형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계층 간 의사소통격차 완화를 위한 적실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가정배경, 가정 내 의사소통, 학업성취, 형성지표, 민감도 분석

I. 서론

지금까지 수많은 국내의 연구들이 청소년의 학업성취 결정요인으로 가정배경(방하남․김기

헌, 2002), 사회․문화자본(박현진․김영화, 2010), 부모 교육기대(임선아, 2012), 양육방식(변수

용․김경근, 2008), 자아효능감(유경훈, 2009) 등에 주목해왔다. 연구결과에서 이들은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아이들이 사회․문화자본도 풍부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교육적 

관여를 바탕으로 유능감을 견집,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현대사회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합리적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 교육기회가 확대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가정배경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고하게 남아있으며 자녀의 다양한 교육적 성취와 관련

1)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수료, postcent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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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선행연구 다수는 학업성취에 대한 가정배경의 영향력과 양육방식의 중요성에 

동조하면서도, 정작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의 중요성은 방과해 

왔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가정 내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관계를 조율하는 매개체이자 인간관

계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Arroyo et al., 2012)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특히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내재된 의미와 행동양식을 내면화하면

서 성장하는데(Koesten, 2004), 이점에서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은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심대

한 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연고로 그간 국외의 의사소통 연구자들은 가정 내 의사소통 유형을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Koesten, 2004), 학업성취(Fallahchai & Darkhord, 2011), 갈등관리(Zhang, 2007), 사회적 

기술(Arroyo et al., 2012)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화 결과물과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연

구결과에서 이들은 부모-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가 자녀의 학

업성취 향상 및 의사소통능력, 자존감 증진 등에 기여하는 핵심변수임을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나 훈육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거나 자신감을 결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녀의 지능발달 저해와 학교부적응 문제 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전통적인 유교문화로 인해 부모-자녀 간 수직적인 의사소통구조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허나예, 2010). 유교주의의 개념에는 도덕적 인간, 사회적 

조화, 집단적 의사결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Chan & McNeal, 2003), 이에 따라 부모-자녀 간

의 수평적 대화보다는 부모의 통제와 훈육이 중시되어 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반세기 동

안 한국 사회의 급격한 경제발전은 대중매체의 발달 및 여성의 사회적 진출 등으로 이어져 부

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기회와 관심을 저해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저소득층 가구일수

록 전통적 가치관이 강고하며(최석만, 1995) 부부 맞벌이 등으로 자녀교육 및 대화에 신경 쓸 

여지가 적다(McNeal, 1999)는 사실은, 한국사회에서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이 계층 간 자녀의 

중요한 성취격차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모-자

녀 간 의사소통은 판이한 양상으로 존재하며, 이것이 다시 자녀의 다양한 교육적 성취수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국외의 선행연구 결과(e.g., Chan & McNeal, 2003; Lareau, 2003)는 이

러한 우려를 방증해 주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도 Chaffee et al.(1971)이 가족의 의사소통유형(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FCP)을 정초한 이래, Ritchie & Fitzpatrick(1990) 또는 Barnes & Olson(1982)의 FCP에 입각

해 많은 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들 선행연구 대다수는 가정 내 의사소통을 계

층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의사소통의 기능적 측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연구 상당수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발달 및 동기를 중심으

로 또래관계, 학교적응, 문제행동 등에 편중되어 왔다. 특히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효능감 및 의사소통기술, 대인관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가 일정수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와 매개효과를 탐색한 연구는 별로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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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없었다. 아울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의 매개효과를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문제행동

이나 진로의식, 학교적응 등에 국한되어 있어 자녀의 중요한 교육적 성취 준거인 학업성취와, 

기타 관련 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국수준에서 대표성 있게 수집된 자료인 한

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을 활용하여, 가정 내 의사소통

양식의 계층차와 그 영향력을 학업성취와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가정

배경뿐만 아니라 종래 학업성취 결정요인으로 주목받아왔던 부모 교육기대, 학생-교사관계, 자

아효능감을 포괄하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의사소통 연구자들이 전통적으로 관심

을 기울여 왔던 사회화 결과변수인 젠더 역시 모형화 하여, 성별에 따른 구조적 관계의 차이

점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 같은 시도는 재생산 전략의 기제로서 가정 내 의사소

통양식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계층에 따른 의사소통양식의 구체적인 현주소와 그 영향력을 밝

히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 수준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은 부모 교육기대, 학생-교사관계, 자아효능감 그리고 학업성

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전술한 두 가지 연구문제의 구조적 관계에는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광의의 개념으로 가정 내 의사소통은 가족 구성원 모두와의 의사소통을 의미하나, 대다수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사회화 효과에 주목하여 Barnes & 

Olson(1982)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PAC) 유형을 중심으

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본고에서도 가정 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에 주목하여 그 맥락적 

의미와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가정 내 의사소통의 개념, 유형 및 의의

의사소통은 상호 간의 의미를 창출하고 공유하며 사람들 간의 감정이나 태도, 믿음 등을 전

달하는 과정이며, 나아가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이창덕, 2006). 특히, 가정 내 의사소통은 가족 간의 감정을 조율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

며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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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on & McCubbin(1982)은 가정 내 의사소통을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나누

고 가족의 역할이나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제로 정의하였으며, Ritchie & 

Fitzpatrick(1990)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상호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수단으로 개념화하여 그 기능과 역할에 주시한 바 있다. 

한편, 일군의 학자들은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을 몇 가지 차원에서 범주화하여 측정하고자 

시도해 왔다. 1970년대 전후 초기 연구에서는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이 행동관리와 의사소통의 

개방성을 포괄하는 부모양육의 일차원적인 관점에서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다(Fujioka & 

Austin, 2002). 이와 관련하여, Baumrind(1978)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권위적(authoritative), 독

재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 차원으로 구분한 바 있다. 권위적 양육방식이 자녀에 

대한 높은 요구수준과 더불어 애정 및 잦은 대화와 같은 수용성이 혼재된 양육방식을 의미한

다면, 독재적 양육방식은 부모의 수용성은 결여되고 통제와 요구가 강조되는 일방적인 양육방

식을 뜻한다. 한편, 허용적 양육방식은 자녀에 대한 수용적 태도만을 중시한다. 

그녀에 따르면, 권위적 양육방식을 지향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기통제 및 수용

적 태도 그리고 내재적 동기 등을 함양함으로써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주목할 점은 권위적, 독재적 양육방식 모두 높은 수준의 규율 준수를 강조하지만, 권위

적 부모들은 개방적 토론을 통해 그들의 요구에 합리성을 부여하면서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

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이들 부모는 자녀의 자율적, 능동적 사고의 균형을 도움으로써 

자녀에게 학업적, 사회적 유능감을 심어주는 것이 가능했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혼재되어 있던 의사소통 유형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Chaffee et 

al.(1971)이 처음으로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FCP)을 사회지향

성(socio-orientation)과 개념지향성(concept-orientation)으로 정초한 데서 기인한다. 이들에 따

르면 사회지향성 대화 유형은 가족 내의 조화를 강조하며 갈등과 언쟁을 피하려는 경향을 의

미한다. 예컨대, 논쟁상황에서 타인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자신의 의견을 감추거나 대인 관

계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개념지향성 대화 유형은 

자녀가 가정 밖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들 가정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생각을 감추기보다

는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논쟁에 참여하게 된다. 

Chaffee et al.(1971)의 FCP 모형은 사회문제, 학업성취 등과 같은 사회화 결과 변수들을 예

측하는 데 있어 그 유용성을 인정받았으나, Ritchie를 위시한 일련의 학자들은 측정방식의 모

호성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Ritchie(1990)는 사회지향성 개념이 가족 구성원들 

간의 조화보다는 조화를 이루기 위한 부모의 권력과 통제를 측정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

회 지향적 대화는 조화로운 관계로 이어질 수 없음을 적시하였다. 이러한 연고로, Ritchie & 

Fitzpatrick(1990)은 의사소통 유형의 두 차원을 일치지향성(conformity orientation)과 대화지향

성(conversation orientation) 개념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일치지향성 유형의 

대화가 빈번이 이루어지는 가족은 사고와 행동 그리고 의견의 동질성과 획일성을 강조한다. 

한편, 대화지향성 부모는 사고 및 태도에 있어 이질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며, 따라서 이들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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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족 구성원들의 개성과 독립성 나아가 제약되지 않은 상호작용에 가치를 둔다(Zhang, 2007). 

전술한 논의 이외에도, Barnes & Olson(1982)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자녀의 자율성과 

부모의 수용 정도로써 개방적 의사소통(open family communication)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으로 구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개방적 의사소통은 부

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면서 보다 자유로운 감정 하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는다. 반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비합리적이고 경직된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들에 따르면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

루어지는 가정의 구성원들은 체계적인 의사 소통망을 성립, 발전시켜나가며 긍정적인 피드백

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지배하는 가정은 저조한 대화빈도 

및 부정적인 발언 등으로 인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장해순․강태완, 2005). 

한편, 가정 내 의사소통의 유형 및 특징은 성별 및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Barnes et al.(1985)은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 모두 의사소통 지

각수준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나 국내 몇몇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해순․강태완, 2005; 허나예, 2010). 

아울러, 유교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 또는 중국의 부모들은 사회지향성 대화를 지향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개념지향성 대화를 견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han & McNeal, 200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가정 내 의사소통 유형과 구체적인 개념적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각 이론들이 가정의 민주적이며 수평적인 

의사소통구조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반적인 관점에서 각 유형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개방적 토론을 중요한 요소로 개념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견지에서, Grusec & Hastings(2006)은 부모-자녀 간의 성공적인 대화는 상호 간에 전달하

는 메시지의 개방성과 명료성에 달려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적이며 수평적인 의사소통구조를 개방적 의사소통으로 정의하여 논지를 전개

하고자 한다. 

2. 가정 내 의사소통에 대한 가정배경의 영향

가정배경에2) 따른 자녀의 교육적 성취 격차는 곧 계층 간 판이한 양상으로 존재하는 양육

2) 지위획득 연구나 자녀의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정배경을 사회경제적 지위(socio- 

economic status: SES)의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e.g., 방하남․김기헌, 2002; 장상수, 2004). 여기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 직업지위로 구성되는데(Sackett et al., 2009), 이들 지

표는 가정의 사회, 문화자본 축적에 영향을 끼치며 결과적으로 자녀의 교육적 성취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인과

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고에서도 가정배경에 따른 각 변수들 간의 인과적 선

후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가정배경보다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개념으로 가정배경을 정의

하여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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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군의 국내외 학자들은 계층에 따른 양

육방식의 차이와 그 결과에 주목해 왔다(e.g., 윤인진 외, 2007; Schaub, 2010). 구체적으로, 

Schaub(2010)는 지난 반세기 동안 자녀의 인지적 발달이 중산층 부모에게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았으며 이들 부모들은 교육을 자녀의 경제적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 다양한 차별화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가정 내 양육방식의 구체적인 한 형태라 할 수 있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도 

이 같은 계층 차이가 목도된다. 이와 관련하여, Lareau(2003)는 중산층과 하위계층 간 양육방

식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인 질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연구

결과, 중산층 자녀들은 부모와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으로 이뤄지는 대화를 통해 권리의식

(sense of entitlement)과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을 체득하는 반면, 하위계층 자녀들은 부모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지시로 이뤄지는 대화를 통해 사회에 대한 순응, 즉 제약의식(sense of 

constraint)을 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층

(lower class) Family Background 중산층

(middle class)

역기능적 의사소통

(problems in communication)

지시, 드문 질문

Language Use

개방적 의사소통

(open communication)

토론 및 협상

제약의식의 형성

(sense of constraint)
Consequences

권리의식의 형성

(sense of entitlement)
대인관계 기술 부족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 습득

제도에서의 소외 제도로의 편입

(학교 부적응, 문제행동) (성공적인 학교적응, 학업성취)

Lareau(2003), Barnes & Olson(1982) 재구성

[그림 1] 가정배경에 따른 의사소통양식

즉,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토론 및 협상을 근간으로 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으로 인하

여 중산층 자녀들은, 교사나 가정 밖 성인과 같은 권위적 인물들과도 상대적으로 대등한 위치

에서 대화하는 법을 터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도 내에서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는 것이다. 반면,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제약의식을 체화한 아이들은 대인관계 기술 부족 및 

자존감 결여로, 학교 부적응 및 문제행동 등으로 표출될 개연성이 높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

의 사례를 분석한 Chan & McNeal(2003) 또한 부모학력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념지향성 

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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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의 경우, 계층과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의 관계를 자녀의 교육적 성취와의 맥락 속

에서 구명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유백산․신수영(2012)과 장해순․강태완(2005)

에 따르면 가정배경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에 원만하고 개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중학교 1,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경애․정민정(2007)의 연구에

서는 부모학력 및 경제수준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이 별다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되기도 하였다. 

3. 가정 내 의사소통과 학업성취, 가정배경, 학업성취 결정요인의 구조적 관계

이상의 내용을 통해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이것이 어떻게 가정배경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가정 내 의사소통

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밝히고, 관련된 주요변수들이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보다 적합한 연구모형을 도출하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 가정 내 의사소통과 학업성취의 관계 

그간 국내에서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은 다른 변수들에 견주어 보았을 때 학업성취와 관련된 

주요 변수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먼

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가정의 양육방식 또는 사회자본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이들 변

수의 중요성에 견주어 보았을 때, 학업성취와 관련된 주요 변수로 주목받지 못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가치관이나 유교주의 문화를 고려해 본다면, 부모의 애

정과 지지가 뒷받침되더라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개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점에서 가정 내 의사소통을 부모의 교육적 관여 측면에서의 양육방식 또는 관계성만

으로 측정한 사회자본과 동일시하여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3) 반면, 부모-자

녀 사이의 의사소통은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투영된 것이기도 하다(Barbato et al., 2003).

둘째, 실제로 과거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작용했

을 수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학업성취에 대한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의 영향력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나는 대화수준으로, 부

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부모와 

공유하게 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조한다는 것이다

(Bandura et al., 2011). 다음으로 합리적․민주적 의사반영에 기반한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

의 사회적 기술 및 유능감 증진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업참여 및 사회자본 확충에 이바지함으

3) 일례로, Baumrind(1978)의 권위적(authoritative) 양육방식 또는 Lareau(2003)의 조율된(concerted) 양육방식은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그러나 단순

히 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만을 반영하는 양육방식 또는 애정과 정서적 지지만을 측정하는 사회자본의 개념

으로서는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영향력을 적확하게 포착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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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학업성취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 주입식 위주의 수업과 평

가에서는 특히 두 번째 경로가 크게 제한되어 있었을 공산이 클 것이다. 

그러나 현대 교육시스템은 교육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의사소통기술의 부재는 대화과정 뿐만 아니라 수업 부적응의 문제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

다(Yahaya & Ramli, 2009). 아울러 의사소통불안(communication apprehension) 수준이 높을수

록 학업성취 수준이 저조하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수준이 낮다는 보고(Richmond & 

McCroskey, 1998)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학생-교사 관계와 같은 기타 변수들을 매개하여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군의 학자들은 가정 내 의사소통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Ullrich & Kreppner(1997)와 Fallahchai & 

Darkhord(2011)는 자녀의 학업성취 발달 수준을 가정의 의사소통양식과 연계하여 조사하였는

데, 부모-자녀 간 자유로운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의 자녀일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국내의 경우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을 학업성취와 연계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

지 않지만, 개방적 의사소통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인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facilitative 

communication)은 자녀의 학습동기(김현주, 2008)와 학업성취도(변영인, 2005)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아울러 장영애(2011)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논

리․수학, 언어, 대인관계, 개인이해, 자연지능과 같은 영역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나. 가정배경, 가정 내 의사소통, 학생-교사관계, 부모 교육기대, 자아효능감의 관계

1) 가정배경과 부모 교육기대, 학생-교사관계, 자아효능감의 관계

먼저, 가정배경과 관련하여 Parcel et al.(2010)은 가정에서의 물질적 지원이 아동발달에 필요

한 우호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긴히 필요하며, 부모의 소득수준은 이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재정적 토대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았을 때 가정배경은 비단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과 자녀의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기대 및 학생-교사관계 

나아가 자아효능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있다. 

특히,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은 부모가 자녀에게 학업적으로 성취하기를 바라는 교육적 수준

의 정도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stry et al., 2009). 

그런데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음

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aura et al.(2011)은 부와 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에 대한 모

의 기대교육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재훈․김경근(2007)의 연구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다음으로 학생-교사 관계는 학교 내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서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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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김경식․이현철, 2010). 여기서 사회자본이란 사회 

내에서 개인의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제약하는 유대, 사회적 네트워크 등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보나 지원 등을 의미(Bourdieu, 1977)하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사나 친구들을 통해 소속

감과 지지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때 학교생활 및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는 것이다. 그런데, 일련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학교 내 사회자본 역시 학생의 가정배경 수준

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명진 외, 2010; Hill et al., 2004). 이 같은 결과

는 학생-교사 관계가 청소년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가정배경에 

따라 그 관계가 상이하게 존재하는바 오히려 학생-교사 관계에 의해 계층 간 불평등이 가중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계층에 따른 부모 교육기대, 학생-교사관계의 차이는 자아효능감(self-efficacy)과 관련해서

도 목도된다. 자아효능감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자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낮은 자아효능감은 과제수행 및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높다(유경훈, 2009). 그러나 이 같은 개인의 심리적 상

태 역시 가정배경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Schunk & 

Pajares(2009)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사회자본이 풍부할수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학교 및 관

련 프로그램에 자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자녀의 자아효능감 및 학습경험 증진에 기

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오윤자(2004)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직업이 있

거나 아버지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가정 내 의사소통, 부모 교육기대, 학생-교사관계, 자아효능감의 관계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의사소통기술 및 권리의식 증진 등과 밀접한 연

관이 있다는 논의는,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대인관계 및 효능감에도 일정한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

통이 학생-교사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심희옥․김영미, 2000; 

Lee, 1994). 요컨대, 부모-자녀 간의 원만한 대화가 자녀의 자아를 확립하고 사회에서의 적응 

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아효능감(self-efficacy)에도 유

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장해순․강태완, 2005; Jang & Kim, 2012). 이와 관련

하여, Jang & Kim(2012)은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이 사회적 자아효능감(social self-efficacy)

과 정적인 상관을 맺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장해순․강태완(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개방

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지각한 청소년일수록 자신감과 자기조절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효

능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타인과의 사회적 비교를 통해 습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타인과의 유사성 및 타자로부터의 설득력 있는 정보는 자아효능감 측

정에 중요한 신호로 작용하게 된다(Bandura, 1997). 이러한 견지에서 보았을 때, 교사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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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효능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을 개연성

이 높다. 이 같은 맥락에서, Furrer & Skinner(2003)는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

존중감이나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학생들의 교사신뢰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 나아가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이숙정, 2006). 

한편, 국내외에서 부모 교육기대와 자아효능감, 학생-교사관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관

계를 구체적으로 구명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동기에는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Barbato et al., 2003),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부모 교육기대와의 정적인 상관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부모의 교육

기대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관심 및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

안해 본다면, 자아효능감 및 학생-교사관계와의 정적인 상관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선아(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기대가 

자녀의 수학적 자아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학력주의 성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은 

일반적으로 높게 책정될 개연성이 있다. 이점에서 부모의 교육기대가 자아효능감 및 학교 내 

학생-교사 관계까지 인당한다고 가정하기에는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경로를 경쟁모형으로 삼아 분석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연구대상

전술한 연구문제를 달성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1차-4차 자료 중 중3 코호트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중심이 되는 4

차년도(2007년) 자료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으로, 일반계고의 경

우 기존패널 1,240명(외고, 과학고, 예체능고 30명 포함)에 과학고와 외국어고 학생 343명이 추

가 조사된 1,58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이 시기의 학업성적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고교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준거이자 대학진학의 중

요한 예측변수라는 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표집된 1,583명 중 표본

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고와 외고 등을 제외한 일반고 학생 1,119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4) 아울러 부의 직업의 경우 직업점수로 환원할 수 없는 직군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일반고 학생 1,111명이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4) 2007년에 새로 표집된 특목고의 경우 이전 자료가 부재하며, 이들을 MAR(Missing at Random)이라는 가정 

하에 결측치 처리를 하더라도 보조변수(auxiliary variable)가 적은관계로 정보의 손실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일반고 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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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설정 및 연구모형

각 변수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종속변수인 학업성취수준은 4차년도 자료를 사

용하였으며 가정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편,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은 자료의 제약으로 개방적 의사소통에 선행하는 1차년도 자료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부모-자

녀 간의 의사소통은 장기간 축적된 의사소통 방식으로 쉽게 변하지는 반면, 교육기대는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박수억, 2010) 부모-자녀 간 대화를 통해 조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적 의사소통을 부모의 교육기대에 선행하는 변수로 구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교

사관계와 자아효능감은 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변수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변수설정 

먼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1차년도 자료의 부의 학력 및 직업 그리고 가구소득으로 

구성되었다. 부의 학력은 무학 0, 초졸 6, 중졸 9, 고졸 12, 전문대졸 14, 4년제 대졸 16, 석사 

18, 박사 21의 값을 부여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한편, 부의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로 조사

된 문항에 Ganzeboom & Treiman(1996)의 ISEI(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값을 부

여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은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소득을 측정한 문항을 편

포의 문제를 고려하여 자연로그 값을 취한 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 수준은 보호자와의 관계 중 개방적 의사소통양식을 반영

하는 3개 문항(5점 척도)을 사용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별로 ‘보호자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다.’ ‘보호자는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다.’ ‘칭

찬이나 벌을 주실 때에는 내가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로 측정된 문항을 바탕으

로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변수를 생성한 후 최종적으로 이를 다시 평균 내어 구

성한 것이다. 이들 문항에 대한 Cronbach’s 는 아버지(.711), 어머니(.748)였다.5)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은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공부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고등학교, 전문

대학, 대학교, 석사, 박사로 조사된 것을 교육연한으로 바꾸어 투입하였다.6) 그리고 학생-교사

관계는 ‘있다’ 또는 ‘없다’로 측정된 이분형 변수(dichotomy variable) 4문항을 이용하였다. 구체

적인 설문문항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 ‘나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있

다.’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선생님이 있다.’였다. 자아효능감은 ‘내가 결

정해야 할 일은 무리 없이 한다.’, ‘내가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문항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로 조사된 것을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5) 김윤희(1990)가 번안한 Barnes & Olson(1982)의 개방적 의사소통 측정 문항의 경우 ‘나의 소신을 아버지(어머

니)와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 ‘아버지(어머니)는 나보고 어떤 말을 하느니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

으라고 하신다.’, ‘아버지(어머니)께 말씀드리려면 조심스럽고 어렵다.’, ‘아버지(어머니)는 내 의견을 이해해 주

시려고 애쓰신다.’ ‘아버지(어머니)는 나로 인해 화가 나시면 창피를 주신다.’ 등을 포함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6) 부모 교육기대수준은 기본적으로 부의 학력 변수의 사례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 교육연한으로 변환되었다. 

단,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3년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 14.5의 값을 부여하였다. 



제5주제:대학원생 우수논문

308 ▸▸ 제8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Cronbach’s 는 .990이었다. 끝으로 종속변수인 학업성취수준은 지난학기 성적을 학생에게 9

등급으로 묻고 있는 문항을 역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이상치와 왜도, 첨도의 문제를 확인

한 이들 변수의 상관행렬 및 기술통계량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나. 연구모형

하단의 [그림 2]에 제시된 기저모형(baseline model)은 전술한 이론적 배경 및 변수들로 구

성된 것이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economic status)는 형성지표(formative indicator)

라는 점을 고려하여 MIMIC(Multiple Indicators Multiple Causes) 모형으로 구성되었다. 종래

의 연구 다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지표(reflective indicator)로 측정해 사용해 왔

으나, 이 같은 지표의 불명확성은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저해하며, 1종 오류의 개연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amantopoulos & Siguaw, 2006). 

본 연구에서는 MIMIC 모형의 식별(identification)을 위해 가정의 SES와 부모 교육기대의 

경로를 1로 고정하여 측정 척도로 삼았다.7) 아울러 직업, 소득, 학력으로 결정되는 가정의 사

회경제적 지위의 오차분산은 0으로 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소득, 

학력, 직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는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도 타당하다. 아울러 이것은 PLS(Partial Least Squares) 절차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구조방정식에서 형성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절차 이외에도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및 형성지표의 비례제약(proportionality constraint)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Diamantopoulos, 2011). 구체적으로 형성지표의 경우 반영지표와 다르게 회귀분석에 기초

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부의 

직업은 소득과 학력으로 이루어진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경우 VIF(Variance Inflation Factors) 지수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측정 결과, VIF 지수는 

1.6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의 소지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형성지표로 구성된 변수는 각 지표의 효과를 매개하여 내생변수에 영향을 끼치게 된

다. 구체적으로 가정의 SES의 오차분산을 제거했을 때, 부모 교육기대에 대한 형성지표의 영

향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Eq.(1) 부모 교육기대  부의직업 부의학력 ln가구소득   

즉, 가정의 SES는 각 형성지표의 영향(=)을 부모 교육기대에 매개하는데 이 과정에서 

형성지표 각각의 효과는 비례적 관계로 나타난다. 예컨대, 부모 교육기대에 대한 가정의 SES 

효과가 가정 내 의사소통의 두 배 라면 각 형성지표의 영향력 역시 두 배에 근접하게 나타나

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형성적 구인에 대한 각 지표의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7) 형성적 구인(construct) 지표의 유의성은 척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형성지표 경로보다는 내생변수와의 경로를 

고정하거나 잠재변수를 표준화하는 방안이 권고된다(Diamantopoulos, 2011). 본 연구에서 가정의 SES와 부모 

교육기대의 경로를 1로 고정하여 척도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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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형성지표가 내생변수에 대한 매개효과 뿐만 아니라 직접효과 또한 지니고 있다면 비

례제약은 충족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예시로 부모의 교육적 관여에 대한 가정의 SES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부모 

교육기대와 부모의 교육적 관여에 대한 가정의 SES의 영향력을 비교할 경우, 학력 지표는 소

득이나 직업지위에 비해 부모의 교육적 관여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바 비례제약이 성립되지 않

다. 이러한 경우, 하나의 형성적 구인을 상정하기보다는 각각의 관측변수로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례제약 충족여부를 판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확인하여 내생변수에 대한 형성지표의 직접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다. 분석 결과, 형성지표와 각 내생변수 간 비례 제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식별되었다. 

[그림 2] 기저 모형(baseline model) 

한편, 상단의 기저모형은 포화모형(saturated model)이며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연구문제 

수행에 앞서 모형경쟁을 통해 최종 연구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경쟁모형은 부모의 

교육기대와 학생-교사관계의 직접효과가 제거된 것이다. 한국사회의 학력주의 성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은 일반적으로 높게 책정될 개연성이 있다. 이점

에서 부모 교육기대가 학교 내 학생-교사 관계까지 인당한다고 가정하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경쟁모형은 부모 교육기대와 자아효능감의 직접효과가 제거된 것

이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은 자녀의 학업성취 및 교육포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자녀의 효능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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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의 애정 있는 수용적 태도와 자율성 부과가 자녀의 자아효능감 증진에 중요하게 작용

한다(홍영란, 2009)는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한 기대보다는 실질적인 가정차원의 

지원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형은 전술한 두 경로가 모

두 제거된 것이다.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경쟁모형과의 

비교 검증을 통해 연구에 적합한 최종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도출된 연구

모형을 통해 전술한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을 사용하였다. Baron & Kenny(1986)의 Sobel 검정은 매개효과의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는바, 

표준오차를 수정한 신뢰구간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bootstrapping 방식이 권고된다

(Muthe’n, 2011). Bootstrapping 추정횟수는 결과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n=2,000으로 설정하였

다. 이외에도 매개효과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Imai et al.(2010)의 논의를 바탕으로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성별에 따른 구조

적 관계의 차이점을 탐색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된 집단의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과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그리고 구조 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을 검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관측변수로 이분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모수추정을 위해 

WLSMV(Mean- and Variance-adjusted Weighted Least Square)를 사용하였다. WLSMV는 

범주형 변수 분석에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이며(Brown, 2006), 적은 표본수와 비정상 분포에

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lora & Curran, 2004). 각 모수는 대각가

중행렬(diagonal weight matrix) 및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그리고 강건평균 및 

분산조정(robust mean- and variance-adjusted)   통계치에 기반하여 도출된다. 이점에서 모

형적합도 테스트는 Satorra-Bentler-Scaled   통계치와 유사하다(Byrne, 2011 재인용). 결측

치 처리로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IML)을 사

용하였다. 이 방식은 EM(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에 비해 표준오차를 과소 추정할 

확률이 적고, MI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표준오차의 과소

추정이 1종 오류의 개연성을 높이는바,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MI이나 이에 상응하는 FIML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Graham, 2009). 이상의 통계분석에는 SPSS 17.0 프로그램과 Mplus 

6.11 버전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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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전체모형

가. 전체집단 연구모형 도출

먼저 전술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연구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기저모형 이외의 3개

의 경쟁모형을 비교분석하였다. 첫 번째 경쟁모형은 부모 교육기대와 학생-교사관계의 직접효

과가 제거된 것이며 두 번째 경쟁모형은 부모 교육기대와 자아효능감의 직접효과가 제거된 것

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형에서는 전술한 두 경로가 모두 제거되었다. 각각의 경쟁모형들

은 내재된 모형(nested model)이므로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WLSMV로 모형을 추정할 경우 ML(Maximum Likelihood)과 같은 모형 식별에 기초

한 방식이 아니라 경험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자유도가 계산되기 때문에,   차이검정은 Mplus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수정된   차이검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아울러   차이검정은 표

본 수나 비정규성에 민감한 관계로,   차이검정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표본 수에 덜 민감

한 TLI(Tucek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를 병행하여 모형 적합성을 평가하였다(Hong et al., 2003).8)

<표 1> 경쟁모형 적합도 지수

Test  df
Model

comparison

 TLI CFI RMSEA

Baseline model: saturated model 112.263** 75 .981 .987 .021

Alternative model: model Ⅰ 110.536** 76 B vs Ⅰ 1.207 .983 .988 .020

Alternative model: model Ⅱ 112.719** 76 B vs Ⅱ 1.953 .982 .987 .021

Alternative model: model Ⅲ 110.645** 77 B vs Ⅲ 1.459 .984 .988 .020

*p<.05 **p<.01 ***p<.001

분석결과, 각 모형의 적합도 차이는 .001-.002 수준이었으며, 기저모형과 각 경쟁모형과의   

값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식별되었다(<표 1> 참조). 이상의 결과는 

경쟁모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기저 모형에서 설정된 경로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간명성(parsimony)을 고려하여 model Ⅲ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기실,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높은 학력주의 성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부모 교육기대가 학생-교사관계와 더불어 자아효능감까지 인당해 줄 개연성은 낮다고 볼 

8) Hu & Bentler(1999)에 따르면, CFI와 TLI(NNFI)는 .95 이상 그리고 RMSEA .06 이하를 좋은 모형 적합도

(good fit)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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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아울러 선정된 모형의 적합도 역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TLI= .984, CFI=.988, 

RMSEA=.020) 제시된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측정모형 모수추정치 

여기서는 앞서 도출된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하단의 <표 2>에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수 및 형성적 구인을 설명하는 측정모형의 표준화된 모수추정치가 정

리되어 있다. 먼저, 반영지표의 경우 표준화 계수는 최소 .4이상이며 p<.001 수준에서 모두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각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가정의 SES를 설명하는 형성지표 계수의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반영지표에 비해 떨어

졌으며 가구소득의 통계적 유의성은 식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가정의 SES를 가구소득

이 타당하게 조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Eq.(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형성

적 구인의 영향력은 내생변수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적으로 각 의 영향력 역시 어떤 내생변

수를 설정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Diamantopoulos, 2011). 이점에서 단순히 통계적 유의성

에 기반하여 형성지표를 모형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모형

식별을 위해 오차분산을 제거한 관계로 가정의 SES를 학력, 직업, 소득으로 구성한 것은 타당

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측정변수

형성지표

(formative indicator)

반영지표

(reflective indicator)

가정의 SES 가정 내 의사소통 자아효능감 학생-교사관계

부의 학력 .782(.083)***
부의 직업 .230(.106)*
Ln_가구소득 .141(.104)
소통_1 .729(.024)***
소통_2 .744(.023)***
소통_3 .761(.022)***
효능감_1 .538(.034)***
효능감_2 .846(.042)***
효능감_3 .453(.033)***
존경 .730(.032)***
관심 .735(.032)***
애정 .726(.033)***
이해 .850(.028)***

주) 표준화 계수.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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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하단의 <표 3>는 전체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결과, 가정배경은 가정 

내 의사소통에 정적인 영향(β=.183)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이렇게 강화된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은 학생-교사관계와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제하더라도 학업성취(β

=.091)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가정배경 수준은 부모 교육기대(β=.335), 

학업성취(β=.108), 자아효능감(β=.077), 학생-교사관계(β=.073)에도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목도되었다. 요컨대, 풍부한 가용자원을 향유할 수 있고 부모의 사회․문화자본을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정에 속한 아이들이, 가정 안팎으로 다양한 편익을 누리는 것이 가

능했다. 이상의 결과는 자녀의 교육적 성취가 가정배경의 영향력에 광범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가정 내 의사소통은 학업성취이외에도 부모 교육기대, 자아효능감, 학생-교사관계 모두

와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자아효능감(β=.115)과 학생-

교사관계(β=.192)와 관련해서만 식별되었다.9) 즉, 가정 내에서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권리의식

(Lareau, 2003)과 사회적 기술(Ledbetter, 2009)을 체득할 수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자아효능감도 

높고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가정 내 의사소통을 통해 강화된 자아효

능감은 학업성취(β=.068)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으며, 교사관계 역시 학생의 자아효능감(β=.266)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β=.139)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

과는 학교 내에서 우호적인 교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아이들이 교사로부터의 지지를 바탕으

로 유능감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교내 학업성취로 표출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3>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Parameters b β
가정의 SES → 가정 내 의사소통 .126(.029)*** .183(.035)***
가정의 SES → 부모 교육기대 1 .335(.030)***
가정의 SES → 학생-교사관계 .073(.040)† .073(.039)†
가정의 SES → 자아효능감 .046(.023)* .077(.036)*
가정의 SES → 학업성취 .217(.073)** .108(.034)***

가정 내 의사소통 → 부모 교육기대 .229(.140) .053(.032)
가정 내 의사소통 → 자아효능감 .101(.035)** .115(.039)**
가정 내 의사소통 → 학생-교사관계 .279(.064)*** .192(.043)***
가정 내 의사소통 → 학업성취 .266(.103)** .091(.035)**
부모 교육기대 → 학업성취 .079(.020)*** .117(.030)***
학생-교사관계 → 자아효능감 .160(.031)*** .266(.044)***
학생-교사관계 → 학업성취 .280(.079)*** .139(.039)***
자아효능감 → 학업성취 .226(.127)† .068(.038)†

주) 가정의 SES-부모 교육기대 계수는 척도화 값임.
†
p<.10 *p<.05 **p<.01 ***p<.001

9) 부모 교육기대수준의 경우, 부모-자녀 사이의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형적 

비례관계는 제한적일 개연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어윤경(2009)은 잦은 대화와 상담은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

서 포부수준이 형성되도록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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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매개효과 검정(test of mediation effects)

본 절에서는 앞서 검증했던 구조모형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는 의사소통양식의 계층차이와 그 결과를 학업성취와의 관계 속에서 구명하는 것이다. 따

라서 여기서는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과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Bootstrapping 추정결과, 95% 신뢰수준에서 가정의 SES→가정 내 의사소통→학업성취, 가정 

내 의사소통→학생-교사관계→학업성취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참조).

이상의 결과는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 사이의 유의

한 매개변수이며, 학생-교사관계 또한 가정 내 의사소통의 영향력을 학업성취에 매개하고 있

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가정의 SES→가정 내 의사소통→학생-교사관계→학업성취의 이중매개

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에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한 아이들이 교사와의 관계도 

원만하면서, 교사의 지지를 바탕으로 교내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매개효과 추정치

Mediation Effects b β 95% BC 

CIs

99% BC 

CIs

가정의 SES → 가정 내 의사소통 → 학업성취 .034* .017* .01, .07 -.01, .08
가정의 SES → 가정 내 의사소통 → 부모 교육기대 → 학업성취 .002 .001 .00, .01 -.01, .01
가정의 SES → 가정 내 의사소통 → 학생-교사관계 → 학업성취 .010** .005* .01, .02 .01, .03
가정의 SES → 가정 내 의사소통 → 자아효능감 → 학업성취 .003 .001 .00, .01 -.01, .01

가정 내 의사소통 → 부모 교육기대 → 학업성취 .018 .006 -.01, .05 -.01, .07
가정 내 의사소통 → 학생-교사관계 → 학업성취 .078** .027** .03, .15 .02, .17
가정 내 의사소통 → 자아효능감 → 학업성취 .023 .008 -.01, .07 -.01, .09
가정 내 의사소통 → 학생-교사관계 → 자아효능감 → 학업성취 .010 .003 -.01, .03 -.01, .03
주) Bias corrected 신뢰구간은 비표준화 계수에 해당함.

*p<.05 **p<.01 

그런데, 통계적 유의성이 식별된 매개효과의 경우 그 해석과 일반화에 있어서는 다소 주의

할 필요가 있다. Valeri & VanderWeele(2011)에 따르면, 각 매개효과가 엄밀한 의미에서 인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적인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처치

변수-종속변수와 관련된 측정되지 않은 혼동변수(confounding variable)가 없어야 한다. 둘째, 

매개변수-종속변수와 관련된 측정되지 않은 혼동변수가 없어야 한다. 셋째, 처치변수-매개변수

와 관련된 측정되지 않은 혼동변수가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종속변수와 관련된 

혼동변수는 처치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앞서 전술한 세 가지 가정은 관련된 혼동변수를 최대한 통제함으로써 최소한 근삿값

에 일치하도록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네 번째 가정의 경우, 무작위 실험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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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렵다. 그런데, 관련된 모든 혼동변수를 모형 내 구현하는 것은 실질적

으로 불가능함으로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통해 가정 위반에 따른 결과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Muthe’n, 2011). 여기서는 Imai et al.(2010)의 논의를 바탕으로 Muthe’n(2011)

이 제시한 방법을 따라 매개효과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10) 

이 방법의 핵심 아이디어는 매개변수-종속변수와 관련된 관측되지 않은 혼동변수가 존재할 

경우,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설명오차 간에 상관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관련된 

혼동변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설명오차 간 상관(rho)은 0이며, 따라서 당해 rho를 변화시킴

으로써 매개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설명오차 간에도 상관을 설정

할 경우 모형식별은 불가능한바, 오차상관()을 설정하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직접효

과()는 제거하고 Imai et al.(2010)이 제시한 추정식을 통해 매개효과를 도출한다.11) 하단의 

[그림 3]과 [그림 4]는 가정배경→가정 내 의사소통→학업성취 및 가정 내 의사소통→학생-교

사관계→학업성취 경로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볼드체로 표시된 중앙선

은 추정된 매개효과의 비표준화 계수이며, 점선으로 표기된 상한선과 하한선은 95% 신뢰구간

을 의미한다.

[그림 3] 가정배경→가정 내 의사소통→학업성취 경로의 민감도 분석 결과

10) 이 방법은 처지변수()의 무작위 추출, 즉 독립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

라, 실험설계 과정에서 처지-종속변수와 관련된 혼동변수를 최대한 고려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2차 자료를 사

용하는 관측연구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네 번째 가정 충족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11) =매개효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사이의 회귀계수,   



     =종속

변수와 매개변수 오차의 표준편차, =오차상관, =민감도 모수(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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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정배경→가정 내 의사소통→학업성취 경로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rho=0 일 때 매개효과가 앞서 도출한 .034에 위치해 있으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특히, rho의 범위가 -.6에서 .03사이에서는 방향성과 유의성이 

비교적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식별되었다. 그러나 rho의 범위가 .04-.17일 경우, 신뢰구간

이 0을 포함하게 되어 통계적 유의성이 상실되며, .10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매개효과 추정결과 

또한 상이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가정 

내 의사소통-학업성취의 주요 혼동변수인 가정배경을 통제하고 표본추출을 통해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학업성취에 대한 가정 내 의사소통의 직접효과를 제거하고 추

정한 이들 변수 간 오차상관 역시 .065라는 점에서, 관측되지 않은 혼동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의에 매개효과가 비교적 안정적(robust)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림 4] 가정 내 의사소통→학생-교사관계→학업성취 경로의 민감도 분석 결과

이밖에도 가정 내 의사소통→학생-교사관계→학업성취의 매개효과 또한 rho=0 일 때 매개효

과가 앞서 도출한 .078에 위치해 있으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그

림 4] 참조). 그러나 rho의 범위가 .06-.22일 경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게 되어 통계적 유의

성이 상실되며, .15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매개효과 추정 결과 또한 상이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본 연구모형에서 추정한 오차상관이 .142로 식별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

듯이, 학생-교사관계 및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누락된 혼동변수가 존재할 개연성은 비교적 크

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rho 값이 .06 이상으로 존재할 확률이 높은바 가정 내 의사소

통→학생-교사관계→학업성취의 매개효과 결과는 쉽게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아가 이상의 결과는 가정의 SES→가정 내 의사소통→학생-교사관계→학업성취 경로의 이중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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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효과 또한 일반화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2. 다집단 분석(test of multi-group analysis)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관련 변수의 구조적 관계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각 집단에 적합한 연구모형은 상이하게 존재할 수 있는바, 형태동일성 검

정단계에 앞서 다집단 분석을 위한 최종 연구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분

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연구모형 도출 및 형태동일성 검정(test of configural invariance) 

여기서는 먼저 각 집단에 적합한 최종 연구모형을 도출한다.12) 경쟁모형은 앞서 전체모형에

서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 분석결과, 남학생의 경우 기저모형과 model 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 참조). 반면, 여학생의 경우 기저모형과 경쟁모형 사이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전술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자아효능감에 대한 부모 교육

기대의 영향이 상이하게 표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의 구조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model Ⅱ를 다집단 분석을 위한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

정하였다. 

<표 5> 경쟁모형 적합도 지수

Test  df
Model

comparison

 TLI CFI RMSEA

Configural invariance
Baseline model: male 89.806 75 .984 .989 .019
Alternative model: model Ⅰ 89.382 76 B vs Ⅰ .532 .986 .990 .018
Alternative model: model Ⅱ 95.789 76 B vs Ⅱ 4.546* .979 .985 .022
Alternative model: model Ⅲ 94.028 77 B vs Ⅲ 3.979 .982 .987 .020
Baseline model: female 111.144* 75 .965 .975 .030
Alternative model: model Ⅰ 109.360* 76 B vs Ⅰ 1.021 .968 .977 .028
Alternative model: model Ⅱ 110.854* 76 B vs Ⅱ .618 .967 .976 .029
Alternative model: model Ⅲ 109.146* 77 B vs Ⅲ 1.165 .970 .978 .027

*p<.05 **p<.01 ***p<.001

한편, 형태동일성 검정작업은 제시된 연구모형이 비교하는 각 집단에서 동일하게 작용하는

지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이다. 형태동일성 검정단계에서, 집단 간 연구모형 적합도 간의 차이

가 거의 없으면서 적절한 수준의 모형 적합도를 유지한다면, 본고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이 각 

12) 기술통계 확인결과, 전체모형과 마찬가지로 각 집단 간 이상치와 왜도, 첨도 상의 문제는 식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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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집단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Hong et al., 2003). 선정된 model Ⅱ의 

모형적합도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 또한 매우 미미한 것으로(△

TLI=.012, △CFI=.009, △RMSEA=-.007)나타나 각 집단의 요인 구조가 분석에 적합한 동일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측정동일성 검정(test of metric invariance)

각 집단 간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음으로 측정동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측정동일성 작업

은 집단 간 경로계수를 비교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가 각 집단 내에서 동일하

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이 후 경로계수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측

정도구의 오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을 가정할 수 있다. 측정동일성은 각 집단의 요인 적재치

(factor loading)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후, 형태동일성 모형과 동일화제약 모형 간의 차이 

검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충족된다.

그런데, 범주형 자료의 경우 요인 적재치와 더불어 스레시홀드(threshold)가 문항특성곡선

(item characteristic curve)에 영향을 미치는바, 요인 적재치 뿐만 아니라 스레시홀드 또한 동

시에 동일화 제약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Muthe’n & Muthe’n,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Muthe’n & Muthe’n(2010)이 제안한 delta parameterization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다.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집단 비교를 위한 기저모형인 형태동일성 모형은 스레시홀드와 요인 적재치를 각 

집단에서 전부 자유롭게 추정하되, 모형식별을 위해 척도인수(scale factor)13)와 요인평균

(factor mean)을 각 집단에 각각 1과 0으로 동일하게 고정하였다. 각 집단을 개별적으로 분석

하는 과정에서 척도인수가 고정되어 있을 때 스레시홀드의 추정이 가능하며, 요인평균 또한 

스레시홀드와 동시에 추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측정 동일성 단계에서는 스레시홀드와 

요인 적재치를 각 집단에 동일하게 고정하되, 범주형 변수의 척도인수와 요인평균은 한 집단

에만 고정하고 다른 집단에서는 추정하였다. 요인분산은 각 집단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척

도인수를 각 집단에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각 집단이 무작

위로 표집된 것이 아닌 관계로 요인평균과 요인 적재치 그리고 스레시홀드를 각 집단에 동일

하게 고정할 경우 각 집단 간 상이하게 존재하기 마련인 문항분포(item distribution)을 상정하

기 힘들다. 

분석결과, 형태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값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형 적

합도 변화율 역시 .0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측정동일성 가정이 성립되

었다(<표6 참조>). 아울러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또한 양호한 수준으로 드러나(TLI= .977, 

CFI=.982, RMSEA=.023) 제시된 모형이 자료와 알맞게 부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 척도인수는 범주형 관측변수로 구성된 잠재변수(y*)의 역표준편차(inverted standard deviations)를 의미한다. 

따라서 척도인수는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와 요인분산(factor variance), 그리고 잔차분산(residual 

variance)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아울러 승법적(multiplicative) 특성을 지닌다(Muthe’n & Muthe’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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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동일성 검정

Test  df
Model

comparison

 TLI CFI RMSEA

Configural model
(baseline model): model Ⅱ14) 197.831** 152 .977 .988 .023
Metric invariant model 210.008** 161 C vs M 13.351 .977 .982 .023
Structural invariant model 217.986* 174 M vs S 16.761 .981 .984 .021

*p<.05 **p<.01 ***p<.001

다. 구조동일성 검정(test of structural invariance)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음으로 성별에 따라 구조모형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

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추정하고자 하는 13개 경로 모두에 집단 간 동일화 제약을 가한 

구조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모형 적합도 변화율 역시 .0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남녀 집단별로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이 

채택되었다(<표 6> 참고).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성별에 따라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는 본고에서 설정한 모형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형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술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의사소통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그 

영향력 또한 상이하게 발현될 수 있다는 몇몇 선행연구 결과와 상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계층에 따른 의사소통양식 격차 구명이라는 목적 하에 부모-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을 부와 모로 구분하지 않고 가정 내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몇몇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자주하며 여학생의 경우 그 특징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데(e.g., 장해순․강태완, 2005; 허나예, 2010) 평균값을 취함으로써 변량이 감소

하여, 그 효과가 완충되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둘째, 여기에 더해 본 연구대상의 특성이 반

영된 결과일 수 있다. 독립표본 T-test 검정결과, 성별에 따라 부와 모 그리고 부모(평균)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지각수준에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5) 마

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내생변수인 부모교육기대, 자아효능감, 학생-교사관계, 학업성취 

또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국내외에서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의 효과를 성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명한 연구는 찾아보

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된 모형의 경우 성별 집단 간 구조동일성이 성립되었지

만 그 해석과 일반화에 있어서는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4) MLM(Maximum Likelihood Mean-adjusted)이나 WLSMV와 같은 강건 추정치를 사용할 경우 형태동일성 모

형의 값은 각 집단의   합과 일치하지 않는다(Byrne, 2011).

15) 이영숙․김정옥(2002), 고경애․정민정(2007)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지각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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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어

1. 요약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모형 검정결과 가정배경은 가정 

내 의사소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수록 부모-자녀 간에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 또한 가정배경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이밖에도 가정배경수준은 부모 교육기대, 학업성취, 자아효능감, 학생-교사관계에도 유

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목도되었다. 요컨대, 풍부한 가용자원을 향유할 수 있고 부모

의 사회․문화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정에 속한 아이들이, 가정 안팎으로 다양

한 편익을 누리는 것이 가능했다. 

셋째, 가정 내 의사소통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자아효능감 및 

학생-교사관계와도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

해 부모와 자유롭게 대화하고 권리의식과 사회적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학

업성취 및 자아효능감도 높고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매개효과 검정결과, 95% 신뢰수준에서 가정의 SES→가정 내 의사소통→학업성취, 가

정 내 의사소통→학생-교사관계→학업성취, 가정의 SES→가정 내 의사소통→학생-교사관계→

학업성취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하여 가정 내 개방적 의사

소통 및 학생-교사관계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 사이의 유의한 매개변수임을 보

여주었다. 그러나 민감도 분석에 의하면, 가정 내 의사소통→학생-교사관계→학업성취 및 가정

의 SES→가정 내 의사소통→학생-교사관계→학업성취의 경로의 경우 일반화에 있어 일정수준

의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끝으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의 성별 집단 간 구조동일성이 

성립되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 제시된 모형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형임을 시사하였다. 

2. 결어 

가정 내 의사소통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감정을 조율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며, 자녀의 사

회화 과정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자녀의 다양한 교육적 성취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아왔다. 선행연구들은 부모와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대화를 통해 권리의식과 사회적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아이들이,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도 원만하며 학교에 잘 적응하고 높은 수준의 

효능감을 견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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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최근 확대기로에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인성 및 대인

관계, 학교 내 활동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사의 평가 및 역할이 

중시되고 리더십과 도전성 등과 같은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이 재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견지

에서 보았을 때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권리의식 및 자기주도성 증진에 이바지함

으로써, 비단 교과영역에서의 성취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내 성취로도 표출될 개연

성이 높다. 예컨대, 학교에서 우호적인 교사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진로 및 진학지도에 긴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3,000개가 넘는 현 대입전형(2012

년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6)

그런데도 그간 국내에서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과 관련된 연구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효능

감과 같은 심리적 발달 및 동기를 중심으로 또래관계, 문제행동 등에만 편중되는 경향성을 보

였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계층에 따른 교육 불

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장상수, 2004) 계층적 관점에서 가정 내 의사소통양

식을 접근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미비한 편이었다. 무엇보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은 가

정 내 양육방식의 구체적인 한 형태라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적실성 있

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특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계층 간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 가정 내 의사소통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본 연구는 전술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가정배경과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수

준의 관계를 규명함과 동시에, 이것이 부모 교육기대 및 학생-교사관계 그리고 자아효능감 변

수들과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맺으면서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치는지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가정배경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이

것이 교사관계와 같은 변수를 경유하여 학업성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

었다. 요컨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자녀일수록 부모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

하고 있다고 지각하였으며, 이를 통해 권리의식과 사회적 기술을 효율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교사관계도 원만하고 효능감도 높으며 성공적으로 교내 학업을 수행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이 계층 간 자녀의 성취격차로 

이어지는 주효(奏效)한 재생산 전략 기제의 일환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계층에 따른 의사소통양식 격차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부모의 지적, 학업능력을 대변하는 학력과 직업지위의 영향력이며, 다

른 하나는 소득에 따른 경제적 여건의 차이이다. 주지하듯이,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긴

밀한 자녀양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자녀에게 투자 할 개연성이 높다(Parcel et al., 

2010). 나아가 부모-자녀 사이의 대화가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교

16) 일례로, 교사 추천서를 제시하는 전형의 경우 틀에 박히지 않고 수험생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할 필요

가 있는데, 이를 위해 학생들은 평소 관심 있었던 교과 및 동아리 교사들과 꾸준히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권

장된다(조선일보, 2012.3.7). 더불어 최근에는 교사 추천서의 인성 및 대인관계 평가항목의 중요성 또한 제고

되고 있다(동아일보, 20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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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및 학습방법 등에 대한 부모의 사전적 지식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Park, 2008).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유교주의 문화로 인해 부모-자녀 간 수직적인 의사소통구조가 보편화되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점에서 부모학력과 직업지위는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에 중요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요컨대, 학력수준이 높고 고위직에 종사하는 부모일수록 현대사회 구조

에 적합한 사회적 기술 및 자기 주도적 태도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자녀와의 합리적 의사소통

을 견집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17) 아울러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을 참작하여, 계층과 무

관하게 부모들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부부 맞벌이나 과

중한 스케줄은 자녀와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여건을 뒷받침하지 못할 것이다(McNeal, 1999).

이상의 진단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층에 따른 의사소통 격차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

은 정책적 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업성취 및 교사관계 그리고 자아효능감이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체득한 

사회적 기술 및 권리의식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

의 지원 등을 통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의 중요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종래

에 수행되어 왔던 학습부진학생 지원프로그램 등에서 부모-자녀 간 대화의 중요성을 제고토록 

하여, 부모의 훈육적 또는 일방적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계층에 따라 정책적 효과는 상이하게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정책적 

방향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

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론적 접근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공적

자원대체이론(public resources substitution theory)은 선진국일수록 부모 관여의 효과가 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공공자원의 질과 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정배경

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재생산이론(social reproduction theory)에 따

르면 국가발전 수준과 무관하게 상류층들은 그들의 가용자원을 십분 활용하여 자녀의 인적자

본 축적에 기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호보완적무형이론(complementary intangibles theor

y)18)은 선진국의 풍족한 물질적 가용자원이 부모 관여와 같이 비가시적인 형태의 자원 가치를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Caro, 2011).

한편, 한국의 경우 지난 반세기 동안의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공공자원

의 질적 수준 역시 향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소득격차에 따른 계

17)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의 전문계 인력 산업계 수요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하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업체

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인성(24.4%), 실무경력(21.9%), 관련자격증(18.4%), 전공(18.2%)순으로 드러났다. 이것

은 대한상공회의소가 2008년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인재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71%가 창의성을 꼽고, 이어 전문성(65.0%), 도전정신(59.0%), 도덕성(52.0%), 팀워크(43.0%), 

글로벌 역량(41.0%), 열정(29.0%)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 크게 대비된다(아시아투데이, 2008.9.18).

1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도서 구매를 위한 소득과 같은 물질적 자원과 더불어 의사소통과 같은 비가시적 

과정(intangible process)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녀는 독서를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지만 부

모와의 토론은 독서 그 자체가 가져다주는 편익을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았을 때, 선진

국 가정의 자녀들은 열악한 가정자원 또는 대가족 문제 등으로 형제자매와 경쟁할 필요성이 적고 모의 가사

노동 부담이 적은 관계로, 가정 내 비가시적 형태의 자원을 누리기가 훨씬 수월하다(Chiu,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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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간 양극화와 지위획득 기제로서 만연해 있는 학력․학벌주의 실태를 감안해 본다면, 가정 

내 양육방식은 사회재생산이론의 측면에서 집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상호보완적

무형이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집단 내에서는 상류층 가정의 자녀일수록 비가시적인 형태의 

자원을 누리기가 용이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변수용․김경근(2008)은 학생․생활지도 형태

의 교육적 관여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영어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어 과목에서는 교육적 관여가 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한 바 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의 교육적 관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계층 간 교육격차 문제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일수록 이들이 지닌 풍부한 가용자본을 십분 

활용하여, 부모-자녀 간 대화를 통해 자녀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유추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적 관여의 영향력은 개인이 속한 교육제도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는바, 부모의 

교육적 관여의 형태 또는 대응하는 종속변수에 따라 그 영향력은 상이하게 표출될 개연성 또

한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Caro(2011)와 Park(2008)은 한국의 경우 가정 내 의사소통의 영

향력은 저학력 또는 낮은 계층에게서 그 효과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Park(2008)에 따르면 교육 시스템이 표준화되어 있는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 미국 

등과 다르게 교육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저소득층 부모들 역시 자

녀의 발달과정이나 표준화된 학업성취 향상에 수월하게 집중할 수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중․상류층 자녀의 인적자본 향상 여지는 저소득층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마

련인데, 표준화된 교육시스템의 투명성과 책무가 상류계층보다 저소득층 가구에게서 의사소통

의 효과가 더 크게 발현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것이다.19) 

이러한 가설 하에 그는 한국의 경우 학업성취에 대한 대화빈도와 가정배경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Caro(2011)의 연구

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경우 대화빈도와 부모학력의 상호작용항이 부

적인(negative)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도 가정배경과 개방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부적인 관계로 식

별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적어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에 기반해 보았을 때, 가정 내 개방

적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개연성

은 낮음을 보여준다.

둘째, 본 연구의 또 다른 제언사항은 학생-교사 관계가 학생의 가정배경 및 가정 내 의사소

통양식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구명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일련의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

진 바와 같이 학생-교사 관계는 학교 내 사회자본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포부수준

에도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식․이현철, 2010). 실제, 본 연구에서도 

19) 이 같은 견지에서 본다면 영어과목에서 계층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현행 영어실력 평가기준 및 수요

에 공교육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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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사관계가 자아효능감 및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최근 확대기로에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학교 내 교사의 평가 및 역할을 제고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학생-교사관계의 중요성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학생-교사관계가 가정배경 및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본 연구결과

는 상류층에서는 학생-교사관계가 학업성취 증진과 관련하여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는 반면, 

빈곤계층의 경우 악순환 고리로 기능,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

는 것은 아닌지 우려케 한다. 주지하다시피, 빈곤 계층 자녀들은 폭력과 스트레스, 비행, 열악

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은데(Murray & Malmgren, 2005), 학교 내 교사

관계가 이러한 구조를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이에 따른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구조에 상당부분 결정되는바, 오히려 계층 간 교육격차를 

악화시키는 제도권 내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상류층 자녀의 차별화된 문화자본과 습속(Bourdieu, 1977), 빈곤 

계층 자녀의 사회적 기술 부재(Ledbetter, 2009), 성실하고 자기 규율적인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선호(Hughes & Kwok, 2007)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교사들이 빈곤계층 

자녀들이 노정할 수밖에 없는 대화기술 부족 및 문제행동 등의 구조적 측면을 숙고하여 사명

감과 공정성 갖고 학생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작금의 성취 지향적 학교 풍토

나 과중한 교사업무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단순한 소명만으로는 결코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전문 상담인력 등을 확

보하여 빈곤 가정 자녀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애정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술한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일정

부분 노정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학업성취를 종속변수로 하여 가정배경에 따른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 격차

를 부모교육기대, 학생-교사관계, 자아효능감의 관계 속에서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구

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관련 변수의 구조적 관계와 매개효과를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

지만, 이것이 각 변수의 인과관계를 매우 엄밀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감

도 분석을 통해 관측되지 않은 혼동변수가 초래할 수 있는 편의의 방향을 예측해 보았으나, 

수집된 2차 자료를 사용한 관계로 가정배경 및 가정 내 의사소통과 같은 주요변수와 관련된 

혼동변수를 모형화하는 것은 제한이 있었다. 아울러 2차 자료를 이용한 관계로 잠재변수 구성

에도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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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Background,
Family Communic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Yu, Baeksan20)

Drawing on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 from the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differential by 
family background, and the effects of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style on academic 
achievement in relationship with the parents’ educational expectation,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The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parents’ SES level, the higher the level of open family communication style. 
In addition, the open family communication style had a direct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Furthermore, the bootstrapping test showed that the open family 
communication style and teacher-student relationship were significant mediators of the effect 
of parents‘ SES on academic achievement. This finding suggests that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style exists in a different form for parents‘ SES, and this can lead to an 
achievement gap between classes. From this finding, several policy measures proposed to 
mitigate the gap between youths’ achievement. 

Key words: family background, family communication style, academic achievement, 
sensitivity analysis, formative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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